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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 승 령 김 은 하†

성 학교 학생생활상담실 단국 학교

본 연구는 내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계를 자의식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고, 그 경로에서

자기자비의 역할을 확인하는 데 목 이 있다. 이를 해 20-30 일반 성인을 상으로 내

자기애 척도, 자의식 척도, 자기자비 척도, 단축형 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 척도를 사

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, 최종 34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 첫째, 자의

식은 내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계를 매개하 다. 즉, 내 자기애 성향은 사회불안에

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, 자의식을 통해서도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. 둘째,

내 자기애와 자의식, 사회불안의 계에서 자기자비의 조 된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

의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것은 자기자비가 내 자기애와 자의식의 계를 조 하여 결과

으로 사회불안에도 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.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

상담 장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 과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을 논의하 다.

주요어 : 자기자비, 사회불안, 내 자기애, 자의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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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불안은 타인과의 계에서 나타나는 사

회 상황에 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의미한

다(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, 2014). 인간은

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, 개인이 사회

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염려하고

인 계에서 불안을 느끼며 주의 집 되는 상

황에 부담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험이

며 응 인 상이다. 발달단계를 바탕으로

학생에 해당하는 성인기 기는 사회불안

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기이며(American

Psychiatric Association, 1994; Beidel, D. C.,

Turner, S. M., Stanley, M. A., & Dancu, C. V.,

1989; Strahan, 2003), 이러한 염려와 불안의 정

도가 심해져서 실에서 살아가는 것에 극심

한 고통이나 어려움을 주거나 오히려 응을

해친다면 그것은 사회불안장애(사회공포증)로

발 될 수도 있다.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

그 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 방의 말이나 얼

굴 표정에서 그 상황을 으로 해석하는

경향성이 있고(박신재, 명호, 이재호, 이정아,

2007; 양재원, 김지혜, 오경자, 2006), 사후반추

사고를 높여 불안이나 우울을 야기하기도 하

며(김병직, 이동귀, 이희경, 2012; 노지애, 조

주, 2016; 운, 박기환, 2013), 인지 공감을

어렵게 하기도 한다(김환, 2015). 한, 사회불

안은 삶의 만족(김나래, 이기학, 2015), 주

안녕감(최규하, 강병은, 최주 , 2016)에도

향을 다. 그리고 임상 으로는 사회불안장

애(사회공포증)가 우울장애(depressive disorder),

물질사용장애(substance-use disorder), 심 질환

(cardiovascular disorder)의 험을 높인다는 결과

가 있다(Kessler, 2003; Ruscio et al., 2008).

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불안정 애

착(신혜린, 이기학, 2008), 사후반추사고(오수

연, 박기환, 2014), 인정욕구(김나래, 이기학,

2015), 거부민감성(이 아, 이인혜, 2016)과 같

은 개인 인 특성에 련된 변인들과 평가에

한 두려움(김화 , 박기환, 2015; 주,

박기환, 2011), 공 자의식(이강아, 홍혜 ,

2013),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피해경험(정문경,

2014), 사회부과 자기지향 완벽주의(한정숙,

최승원, 김미리혜, 2014)와 같이 환경 인

향에서 오는 것과 련된 여러 가지 변인들이

제시되고 있으며, 그 하나로 개인 인 특

성에 포함되며 사회불안과 특히 높은 정 상

을 가지는 내 자기애(김여량, 진미경,

2014; 김지 , 2016; 김 아, 김정규, 2016; 박

주, 정남운, 2013; 오하연, 박경, 2017; 조

재, 이동훈, 2013; 최인선, 최한나, 2013; 홍서

윤, 2014; 홍 근, 이경숙, 2013; Besser, A., &

Priel, B., 2008; Cooper, 1998; Schurman, 2000;

Wink, 1991)가 있다.

내 자기애(covert narcissism) 성향을 가진

사람은 타인의 반응이나 우에 해 민감하

고 민하며, 외면 으로 보았을 때는 우울하

거나 불안하며 수동 인 모습을 보이고, 자존

감의 손상이나 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회

피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려고

하는 특징이 있다. 한, 자신의 모든 행동에

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는 경향

이 있으며,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

받아들여질지, 어떤 행동이 한지, 어떤 평

가를 받게 될지에 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

도 한다(강선희, 정남운, 2002; 한수정, 권석만,

2010; Akhtar & Thompson, 1982; Atlas & them,

2008; Hendin & cheek, 1997; Kohut, 1977;

Wink, 1991). 그 기 때문에 내 자기애 특

성을 가진 사람들은 인 계에서 자신의

치나 인 계 상황에 해 지나치게 민하

며, 다른 사람의 반응을 매우 민감하게 신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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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고 상 에게 지나치게 맞추려고 하기도 하

여, 그로 인해 인 계를 어렵게 느끼게 되

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사회불안을 야기할

수도 있다. Smolewska & Dion(2005)은 171명의

여성 참여자를 상으로 성인애착, 외 자

기애, 내 자기애를 측정하 고, 연구를 통

해 내 자기애 성향이 성인애착과 련하

여 타인의 거 에 취약하고 민감함을 반 하

여 로맨틱한 계에서 높은 수 의 불안을 경

험할 것이며, 친 한 인간 계에서 어려움을

겪을 것이라고 설명하 다.

선행 연구를 통해 내 자기애와 사회

불안의 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,

경험회피와 평가 염려 완벽주의, 내면화된

수치심, 자기 제시 동기-기 (윤성민, 신희천,

2007),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 자기효능감

(최인선, 최한나, 2013), 평가염려 완벽주의와

정서조 곤란(김 아, 김정규, 2016), 자기개

념 명료성(손은경, 권해수, 2014), 자의식(강

모, 김정규, 2012; 이아름, 2011), 부정 정서

조 과 지각된 사회 지지(오지 , 이정숙,

2014), 수치심(오하 , 박경, 2017) 등이 있다.

이 , 자의식(self-consciousness)은 사회불안의

인지 특성 하나로 사회불안에 유의미한

향을 미치는 변인이며, 자기 자신에게

을 맞추고 감정과 사고 등에 지속 으로

주의를 집 하며 자신의 행동을 면 히 찰

하는 성향을 의미한다(Carver & Scheier, 1978;

Fenigstein, Scheier, & Buss, 1975; Fenigstein,

1979; Hope & Heimberg, 1988; Woody &

Rodriguez, 2000). 내 자기애와 자의식은 모

두 자기 자신에게 을 맞추고 자신의 말이

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

지는지에 해 지나치게 민하게 신경을 쓰

는 경향이 있으며, 이러한 특징은 결과 으로

사회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. 이

와 련하여, 강 모, 김정규(2012)는 내

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계에서 자의식이 어떤

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해 남녀 고등학생

326명을 상으로 내 자기애 척도, 청소

년용 사회불안 척도, 경계 진단검사

자의식에 련된 열 개의 문항을 실시하 다.

연구결과에 따르면, 내 자기애는 자의식,

사회불안과 유의미한 정 상 이 있었으며,

내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계를 자의식이

매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지 까지의 연구들은 내 자기애 성향이

어떤 변인을 매개로 하여 사회불안을 일으키

는지(윤성민, 신희천, 2007; 강 모, 김정규,

2012; 김 아, 김정규, 2016; 오하 , 박경,

2017)에 해 주로 이루어졌으며, 내 자기

애가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보호요인으

로 작용할 수 있는, 즉 내 자기애 성향이

높다고 하더라도 사회불안을 경험하지 않도록

돕는 변인에 한 연구들은 많이 부족한 실정

이다. 그 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에서 정

인 역할을 하는 변인들, 다시 말해서 내

자기애 성향과 사회불안의 계에서 부 으로

매개 혹은 조 을 할 수 있는 변인들을 찾는

것이 실제 상담 장에서의 용을 해 필요

하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, 내 자기애와

자의식, 사회불안의 계에서 보호요인으로

작용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내 자기애, 자

의식과 유사하게 자기 자신에게 집 하는 특

성을 가진 ‘자기자비’를 고려하고자 한다.

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변인인 자기자비

(self-compassion)는, 불교의 ‘자비’ 라는 용어에

서 생된 것이며 Neff(2003a)가 자존감의 안

으로 제시한 개념이다. 단어 그 로 자신에게

스스로 자비를 베푼다는 뜻으로, 건강한 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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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 태도이며 어려움을 겪는 자기 자신에

게 따뜻함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

미한다. 자기자비의 하 요인으로는 자기 자

신을 이해하고 친 함을 베푸는 ‘자기친

(self-kindness)’, 자신의 경험을 독특하고 이상

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보편 으로 경험 할

수 있는 것으로 보는 ‘인간 보편성(common

humanity)’,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생각을 자기

자신과 동일시하기보다 거리를 두고 그 감정

을 바라보는 ‘마음챙김(mindfulness)’의 세 가지

가 있으며, 이러한 자기자비는 자기 자신에게

자비를 베푸는 것을 시작으로, 자기애 인 생

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

풀 수 있게 되고, 그로 인해 타인의 고통을

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(Neff, 2003b;

Neff & Lamb, 2009).

Neff에 의해 자기자비가 제시된 이후, 연구

를 통해 그 효과를 객 으로 검증하고자 하

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. 선행 연구의 결

과에서 자기자비가 역기능 인 행동이나 사고

에 정 인 향을 다는 것이 확인되었으

며,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트라우마에 노출된 115명의 이라크, 아 가니

스탄 참 군인들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에

서 마음챙김과 자기자비를 증진시키는 개입을

통해 외상 후 스트 스 장애로 인한 기능 장

애를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하 고(Dahm et al.,

2015), Germer와 Neff(2013)가 성인들을 상으

로 한 자기자비 집단 로그램을 통해 불안,

우울, 스트 스, 정서 회피 수 의 유의미한

감소와 자기자비, 마음챙김, 타인에 한 자비,

삶의 만족도 수 이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

을 확인하 다.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

에서는 자기자비가 숙달목표(mastery goal), 지

각된 유능감(perceived competence), 내재 동

기(intrinsic motivation)와는 정 상 을, 성과

지향 목표(performance-approach goal), 성과 회피

목표(performance-avoidance goal), 실패에 한 두

려움(fear of failure), 불안(anxiety)과는 부 상

을 보임을 알 수 있었고, 자기자비와 불안의

계에서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와 자기자

비와 내재 동기의 계에서 실패에 한 두

려움과 숙달목표의 이 매개효과를 확인하

다(Neff et al., 2005). 마찬가지로, 국내에서도

최근 자기자비의 효과를 확인하기 한 연구

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. 양선미와 박경

(2015)은 우울과 자기자비가 모두 자살사고에

향을 주어 우울이 높을수록 자기자비 수

은 낮아지고 자살 사고는 높아진다는 것을 확

인하 고, 심은수, 이 건(2016)은 자의식의 주

요 특성인 자기 주의와 사회불안의 계에

서 자기자비의 조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함

을 확인하 다.

선행연구들을 통해 내 자기애 성향이

높을수록 자기자비 수 이 낮게 나타나고(고

종숙, 2016; 안혜 , 2016; 조한익, 서은경,

2016), 자기자비 수 이 높으면 사회불안 수

은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(김진호,

2017; 심우엽, 2014; 윤혜경, 2016; 이수연,

2015; 차지연, 2015; Heimberg et al., 2010;

Weeks et al., 2008; Werner et al., 2012). 그러나

내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계에서 보호요

인으로서 자기자비의 역할에 한 연구는 아

직까지 살펴본 바가 없다. 특히, 자의식과 사

회불안의 계에서 매개 혹은 조 하는 변인

(김복환, 최해림, 2003; 김효정, 양난미, 2014;

선주연, 신희천, 2013; 신 숙, 안의자, 강병은,

2016; 수진, 김향숙, 2016; 정 희, 정미정,

2002), 그리고 역기능 인 행동이나 정서에 자

기자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한 연구(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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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화, 이신혜, 조용래, 2010; Neff, Kirkpatrick,

& Rude, 2007)는 조 씩 이루어지고 있으나,

내 자기애와 자의식, 사회불안의 계에

서 매개 혹은 조 하는 변인이나, 그러한 경

로에서 자기자비의 역할에 한 연구는 아직

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.

내 자기애와 자의식, 자기자비는 모두

자기 스스로에게 집 하는 유사 이 있다. 그

에서도 내 자기애 성향은 인 계에서

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자신에 한 평가,

우에 지나치게 민감하고, 자의식이 높은 사람

은 자기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을 맞추고

그것을 검하는 특징을 가진다. 자기자비는

이러한 내 자기애 성향과 자의식이 높은

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

을 보다 객 으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친

을 베풀며, 자신 내면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

아니라 타자와 연결되는 기회를 것을 상

해볼 수 있고, 이것은 결과 으로 타인의 평

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지 인 사회불안을

낮출 것을 기 할 수 있다. 선행 연구에서 자

기자비는 수용 념치료(ACT) 집단에서 치료요

인으로 작용하여 집단원들의 사회불안을 완화

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(허선무, 2014), 발표불

안 상태불안이 감소되는(김송언, 2013; 박

일, 2014)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,

자기 주의와 사회불안의 계에서 조 변

인의 역할(심은수, 이 건, 2016)을 하는 것으

로 보고되고 있다. 한 자기자비 하 요인

하나인 마음챙김의 증진은 발표불안을 완

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며(김하연, 2015;

이성경, 2015), 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과

사회공포의 계에서 부정 평가에 한 두

려움과 상호작용하여 사회공포를 조 하는 것

으로 나타났다(홍 근, 2017).

이에 따라 본 연구는, 자기자비가 보호요인

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내

자기애가 자의식을 매개로 하여 사회불안

에 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기자비의 조

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다. 우선, 선행연구에

서 강 모와 김정규(2012)가 고등학생을 상

으로 사회불안을 사회 상호작용 불안으로

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여 내 자기애와

사회불안의 계에서 자의식의 매개효과를 확

인한 결과를, 일반 성인을 상으로 ‘부정

평가에 한 두려움’을 측정하여 사회불안의

인지 특성에 을 맞추어 재확인하려고

한다.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지는

인지 인 특성인 타인으로부터 부정 인 평가

를 받을 것에 한 두려움은 결국 사회

상호작용 불안을 야기시키고(김화 , 박기환,

2015), 공 자의식이 높은 사람이 부정 평

가에 한 두려움을 통해 사회 상호작용 불

안이 더욱 높아지기도 하며(이강아, 홍혜 ,

2013), 사회불안의 세 가지 하 분류 나머

지 두 가지에 해당하는 수행불안(한가희, 김정

민, 2017), 발표불안(이소연, 오인수, 2015; 이

연정, 김 숙, 2016; 이지우, 2017)에도 향을

미친다. 그 기 때문에 사회불안의 하 분류

인 인불안, 수행불안, 발표불안에 모두 향

을 주며, 사회불안의 요한 인지 인 특성으

로 주목되는 ‘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’에

한 개입이 무엇보다 요하다고 생각하여

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로

‘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 척도’를 사용하

다. 그리고 내 자기애가 자의식을 매개하

여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자비의

조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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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 법

연구 참여자

본 연구는 20세 이상 일반 성인을 상으로

하여, 학부생 학원생의 수업 후로 담당

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동의하는 학생에

한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거나, 주변의

동료와 지인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문을 받

는 형식으로 오 라인 자료를, 구 설문지를

활용하여 설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온라인

자료를 취합하 다. 오 라인 331부, 온라인

105부로 총 436부의 설문지를 수집하 으며,

이 결측치를 포함한 무성의한 응답을 한 9

부, 연구의 상인 기 성인기와 성인기에

해당하지 않는 40 이상 참여자의 응답 78부

를 제외한 총 349부의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

다. 최종 연구 참여자 총 349명 남자는

109명(31.2%), 여자는 240명(68.8%)이었으며, 연

령은 20 254명(72.8%), 30 95명(27.2%)의

분포를 보 다.

측정 도구

내 자기애 척도(Covert Narcissism Scale:

CNS)

이 척도는 Akhtar와 Thompson(1982)의 ‘자기

애성 성격장애의 임상 특성’을 바탕으로 하

여 내 자기애 성향을 측정하기 해서 강

선희와 정남운(2002)이 비임상 집단을 상으

로 개발한 것이다. 5 Likert 척도를 사용한

총 45문항이며, 하 요인은 내 자기애의

고유변인인 ‘목표 불안정’, ‘과민․취약성’, ‘소

심․자신감 부족’과 내 , 외 자기애의

공통변인인 ‘인정욕구․거 자기 환상’, ‘착취·

자기 심성’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. 강

선희와 정남운(2002)의 연구에서 체 신뢰도

(Cronbach’s α)는 .91이었고, 본 연구에서의

체 신뢰도(Cronbach’s α)는 .92이었다.

자의식 척도(Self-Consciousness Scale: SCS)

이 척도는 자의식을 측정하기 해 가장 보

편 으로 사용되는 검사로, Fenigstein, Scheier와

Buss(1975)에 의해 개발되었다. 하 요인은 자

기 자신에게 의식의 을 맞추는 정도를 측

정하는 사 자의식(Private Self-Consciousness)

과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찰되고 평가되

는지에 심을 기울이는 공 자의식(Public

Self-Consciousness),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신에

게 심이 집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

를 측정하는 사회 불안(Social Anxiety)의 세

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나, 본 연구에서는 사회

불안이 다른 요한 변인으로 사용되기 때

문에 자의식 척도에서는 하 요인 사회

불안을 제외한 사 자의식과 공 자의식 문

항만을 연구에 포함하 다. 총 17문항의 5

Likert 척도이며, 본 연구에서는 김은정(1993)에

의해 번안된 척도를 사용하 다. 김은정(1993)

의 연구에서 체 신뢰도(Cronbach’s α)는

.80이었으며, 본 연구에서의 체 신뢰도는

.81(Cronbach’s α)이었다.

자기자비 척도(Self-Compassion Scale: SCS)

이 척도는 Neff(2003a)가 자기자비 수 을

측정하기 해 개발한 것으로, 자신이 어려

운 시기에 처해 있을 때, 일반 으로 자신에

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해 측정할 수 있

는 총 26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있으며, 총

여섯 가지의 하 요인으로 나 어진다. 하

요인은 자기친 (self-kindness) 자기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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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self-judgement), 보편 인간성(common humanity)

고립(isolation), 마음챙김(mindfulness) 과잉

동일시(over-identification)로 구성되며, 각 문항에

따라 ‘ 그 지 않다(1 )’에서 ‘매우 그

다(5 )’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. 본 연구에서

는 김경의 등(2008)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

를 사용하 다. Neff(2003b)의 연구에서 체

신뢰도(Cronbach’s α)는 .92, 김경의 등(2008)의

연구에서는 .87이었으며, 본 연구에서 체 신

뢰도는 .90이었다.

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 척도 - 단축형

(Brief-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: B-FNE)

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해

단축형 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(B-FNE) 척

도를 사용하 다. 이 척도는 원래 Watson과

Friend(1969)에 의해 총 30문항으로 개발된 것

을 Leary(1983)가 체 수와 .50 이상의 상

이 있는 문항들만 선별해서 단축형으로 제작

한 것이다. 사회불안의 인지 특성인 ‘다른

사람으로부터 부정 인 평가를 받는 것에

한 두려움’을 측정하기 해 만들어졌으며, 총

12문항의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고, 이

2, 4, 7, 10번은 역 채 문항이다. 본 연구

에서는 이정윤(1996)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

으며, 수가 높을수록 부정 인 평가에

한 두려움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. 단축형

과 원래 척도와의 상 은 .96 으로 매우 높

았고, 이정윤과 최정훈(1997)이 학생을

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(Cronbach’s

α)는 .90이었으며, 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

(Cronbach’s α)는 .91로 나타났다.

자료 분석

본 연구는 내 자기애와 자의식, 사회불

안의 계에서 자기자비의 조 된 매개효과를

알아보기 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2.0과

Hayes(2013)의 SPSS PROCESS Macro 2.16을 사

용하여 분석하 다. 먼 내 자기애, 자의

식, 자기자비, 사회불안의 주요 변인들 간의

계를 살펴보기 해 Pearson 상 분석을 실

시하 다. 다음으로 내 자기애와 사회불

안의 계에서 자의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

해 SPSS PROCESS(model 4)를 사용하여 매개

효과 분석을 하 고,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

유의한지를 검증하기 한 Bootstrapping을 실

시하 다. 마지막으로 내 자기애와 자의

식, 사회불안의 계에서 자기자비의 조 된

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 조 된 매개 분석

(조건부 간 효과 분석)을 실시하고, 조 된

매개지수의 유의성 역 검증을 해 평균과

평균의 ±1 수 에서 신뢰구간 95%와 10000개

의 표본을 설정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

다. 조건부 간 효과 분석과 Bootstrapping 방식

을 통한 통계 유의성 검증은 모두 SPSS

PROCESS(model 7)를 사용하 다.

결 과

내 자기애, 자의식, 자기자비와 사회불안

의 상 계

먼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내 자기

애, 자의식, 자기자비, 사회불안 간의 련성

을 확인하기 해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하

으며, 각 변인의 평균, 표 편차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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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를 표 1에 제시하 다. 변인들 간의 상 은

–0.69～0.63으로 모든 변인 간 상 이 유의하

으며(p<.01), 내 자기애, 자의식과 사회

불안은 모두 정 인 상 을, 자기자비는 내

자기애, 자의식, 그리고 사회불안과 모두

부 인 상 이 있음을 알 수 있다. 특히 내

자기애와 자기자비, 내 자기애와 사회

불안은 각각 -0.69와 0.63으로 높은 상 을 보

다(p<.001). 변인들 간의 상 분석 결과에

따라 내 자기애와 자의식이 높을수록 사

회불안이 높아지고,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일

수록 사회불안이 낮음을 의미하며, 내 자

기애가 높을수록 자의식이 높고, 내 자기

애와 자의식이 높을수록 자기자비가 낮아짐을

의미한다.

내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계에서 자의식

의 매개효과

내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계에서 자의

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해 Hayes(2013)가

개발하고 배포한 SPSS PROCESS Macro의 모델

4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고, 그 결과는

표 2와 같다.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, 내

자기애가 자의식을 통해 사회불안으로 가는

경로에서 유의미한 정 향을 미치는 것을

확인할 수 있었으며, 내 자기애에서 사회

불안(B=.86, se=.06, p<.001)으로 가는 직 경

로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

다.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, 자의식은 내

자기애와 사회불안을 매개함을 알 수 있다.

즉, 내 자기애가 자의식을 통해 사회불안

내 자기애 자의식 자기자비 사회불안

내 자기애 1

자의식 .23*** 1

자기자비 -.69*** -.14** 1

사회불안 .63*** .40*** -.55*** 1

평균 (M) 2.76 3.53 3.11 3.12

표 편차 (SD) 0.51 0.48 0.55 0.77

주. ***p<.001, **p<.01

표 1. 각 변인들 간의 평균, 표 편차 상 계 (N=349)

단계 경로 B se t R R2 F df

1 내 자기애 → 자의식 .21 .04 4.41*** .23 .05 19.50*** 1/344

2
내 자기애 → 사회불안 .86 .06 14.24***

.68 .47 153.58*** 2/343
자의식 → 사회불안 .43 .06 6.62***

주. ***p<.001

표 2. 내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계에서 자의식의 매개효과 (N=34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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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고, 이것은

내 자기애 성향이 클수록 자의식이 커지

며 이는 높은 수 의 사회불안을 측한다고

볼 수 있다. 그리고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의

성을 검증하기 해 Bootstrapping을 실시한 값

을 확인하 고,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 다.

Bootstrapping 결과를 살펴보면, 내 자기애

가 자의식을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간 효

과가 95% 신뢰구간에서 0.04～0.15로 0을 포

함하지 않아(Hayes, 2015; Preacher & Hayes,

2008) 역시 자의식의 매개효과는 통계 으로

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. 내 자기애

와 사회불안의 계에서 자의식의 매개효과

크기는 9%로 나타났다.

내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계에서 자기자

비로 조 된 자의식의 매개효과

내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계에서 자

기자비로 조 된 자의식의 매개효과를 확인

하기 해 SPSS PROCESS Macro의 조건부 과

정모형인 모델 7을 사용하 으며, 조 된 매

개효과의 통계 인 유의성 검증을 해서

Bootstrapping 표본 수 10000, 신뢰구간 95%를

설정하여 분석하 다. 조 된 매개효과 분석

의 결과는 표 4에, 결과에 따른 모형은 그림

1, Bootstrapping을 통한 유의성 검증 결과는

표 5에 제시하 다. 분석 결과에 따라, 앞서

확인한 것과 같이 내 자기애가 사회불안

(B=.86, se=.06, p<.001)으로 가는 직 경로

뿐만 아니라, 내 자기애가 자의식(B=.42,

se=.06, p<.001)을 통해 사회불안(B=.86, se=.06,

p<.001)으로 가는 간 경로 한 통계 으로

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그리고 이 경

로에서 자기자비는 내 자기애와 상호작용

하여 자의식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

타나(B=-.16, se=.07, p<.05), 내 자기애가

자의식을 통해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

자기자비의 조 된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

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. 즉, 자기자비가 높

은 사람들은 내 자기애 성향이 높더라도

자기자비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자의식 수

이 낮아, 이는 결과 으로 사회불안 수 을

완화시키는데 도움을 다는 것으로 해석할

수 있다. 조 변인인 자기자비의 조건 값에

한 단순회귀선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 확

인하기 해,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평균 수

, ±1 표 편차 수 에서 조건부 값에 한

간 효과 크기와 신뢰구간을 확인하 고, 그

결과를 표 5에 제시하 다. 자기자비의 조건

값이 평균보다 낮은 경우(-1SD)의 매개변인

의 간 효과는 0.14(se=.03), 평균인 경우는

경로 효과크기 se
95% CI

LLCI ULCI

(직 효과)
.86 .06 .74 .98

내 자기애 → 사회불안

(간 효과)
.09 .02 .04 .15

내 자기애 → 자의식 → 사회불안

표 3. 매개효과 검증을 한 Bootstrapping (N=34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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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10(se=.03), 높은 경우(+1SD)는 0.6(se = .03)로

나타나서, 자기자비의 조건 값이 커질수록 매

개변인의 간 효과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을

알 수 있다. 이것은 자기자비의 수 이 높을

수록, 자의식의 간 효과는 어든다는 것으

로 해석할 수 있다. 그리고 내 자기애가

자의식에 미치는 효과가 자기자비의 +1 표

편차 수 일 때부터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을

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. 자기자비의

각 수 에서 95% 신뢰구간이 평균인 경우와

-1 표 편차의 경우에는 각각 0.05～0.17, 0.0

7～0.23으로,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내

경로 B se t R R2 F df

자의식
→ 사회불안

.42 .06 6.57***

.68 .47 153.12*** 2/342
내 자기애 .86 .06 14.23***

내 자기애

→ 자의식

.76 .24 3.08**

.26 .06 8.36*** 3/341자기자비 .51 .22 2.26*

내 자기애*자기자비 -.16 .07 -2.17*

주. ***p<.001, **p<.01, *p<.05

표 4. 내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계에서 자기자비로 조 된 자의식의 매개효과 (N=349)

내 자기애 사회불안

자의식자기자비

B=.86***

B=.42***

B=.76**
(내 자기애*자기자비)

B=-.16*

그림 1. 내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계에서 자기자비로 조 된 자의식의 매개효과

자기자비

(조건값)

조 변인의 조건부 값에 한 매개변인의 간 효과

B Boot SE
95% CI

LLCI ULCI

-1SD .14 .03 .07 .23

M .10 .03 .05 .17

+1SD .06 .03 -.00 .14

표 5. 자기자비의 조건값에 한 단순회귀선의 유의성 검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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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애가 자의식을 통해 사회불안에 향

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으

나, +1 표 편차인 경우에는 -0.00～0.14로 0

을 포함하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

수 있다. 다시 말해서, 자기자비가 1SD 높은

수 부터는 내 자기애가 자의식을 통해

사회불안에 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미

하지 않으며, 이는 자기자비가 일정 수 이

상으로 높아지면 내 자기애가 자의식을

통해 사회불안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

을 의미한다.

논 의

본 연구에서는 20-30 성인들을 상으로

내 자기애가 자의식의 매개를 통해 사회

불안에 미치는 향을 자기자비가 조 할 수

있는지 살펴보았다.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

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.

첫째, 주요 변인들의 상 계를 확인한 결

과, 내 자기애와 자의식은 모두 사회불안

과 정 인 상 을 보임을 알 수 있었고, 자기

자비는 내 자기애, 자의식, 사회불안과 모

두 부 인 상 을 확인하 다. 이는 내

자기애 성향의 특성과 사회불안의 증상이 많

은 면에서 유사하다고 설명한 Cooper(1998)의

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며, 내

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계를 살펴본 선행연구

들(김 아, 김정규, 2016; 박 주, 정남운, 2013;

오하연, 박경, 2017; 최인선, 최한나, 2013)과도

일치하는 결과이다. 한, 자의식과 사회불안

이 정 인 상 을 보임을 살펴본 선행연구(김

환, 2015; 김효정, 양난미, 2014; 정 희, 정미

정, 2002)와도 유사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

다. 그리고 이는 자기자비가 사회불안과 부

인 상 을 보인다는 선행연구(백소 , 2016;

심우엽, 2014; 심은수, 이 건, 2016; 이수연,

2015; Heimberg & Gross, 2012; Werner et al.,

2014)와도 동일한 결과이며, 내 자기애와

자의식, 사회불안이 유의미한 정 상 을 보

인다는 강 모와 김정규(2012)의 연구와, 자기

주의와 사회불안이 자기자비와 유의미한

부 상 을 보인다는 심은수와 이 건(2016)

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.

둘째, 내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계에

서 자의식의 매개효과에 해 분석한 결과,

자의식은 내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계를

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. 이는 고등학생

을 상으로 내 자기애 성향이 사회불안

에 직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, 자의식

을 통해서도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강

모, 김정규(2012)의 연구를 재확인한 결과임

을 알 수 있다. 그러나, 강 모와 김정규(2012)

는 연구에서 사회불안을 사회 상호작용 불

안으로 정의하여 자의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

것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의 인

지 특성인 ‘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’에

을 맞추어 자의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

기 때문에, 결론 으로 강 모, 김정규(2012)의

선행 연구와 본 연구를 통해 높은 내 자

기애 성향은 자의식을 매개로 하여 사회 상

호작용 불안뿐만 아니라 부정 평가에 한

두려움에도 향을 다고 설명할 수 있다.

이는 외 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나 그 내면에

는 외 자기애와 마찬가지로 거 하고 이

상 인 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평

가나 타인의 의견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,

비 과 비난을 피하기 해 평가를 회피하

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려고



한국심리학회지: 상담 심리치료

- 254 -

하는 내 자기애의 특성이(Cooper, 1998;

Dickinson & Pincus, 2003), 자기 자신에게

을 맞추고 사회 인 상황에서 보여지는 자신

의 말이나 행동, 사고를 끊임없이 의식하고

검하는(Fenigstein, 1979) 자의식의 수 을 높

이고, 이러한 특성들이 모두 사회불안, 즉 부

정 평가를 받는 것에 한 두려움을 가지거

나, 사회 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

용을 할 때 불안을 경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

해석할 수 있다.

셋째, 내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계에

서 자기자비로 조 된 자의식의 매개효과를

확인하 고, 그 결과로 내 자기애가 사회

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자비가 내

자기애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의식을 조 하

여 사회불안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

수 있었다. 이러한 결과를 통해, 자기 자신에

게 과도하게 집 하는 내 자기애 성향으

로 인해 자의식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사회불

안이 높은 사람도, 자기자비 증진을 한 개

입으로 자기자비 수 을 높이면 자의식 수

에 향을 미쳐 결과 으로 사회불안을 낮출

수 있다는 것을 측할 수 있다. 그러므로 내

담자에게 자기자비를 증진시키는 개입을 한다

면, 이를 통하여 내 자기애 성향과 높은

자의식으로 인해 경험하는 사회불안의 수 을

낮출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.

본 연구의 결과가 상담 장에서 가지는 의

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. 첫째, 이 연구는

사회불안을 사회 상호작용 불안에 을

맞춘 이 의 연구들과는 다르게, 인지 인 특

성인 부정 평가에 한 두려움에 을 맞

추어서 내 자기애가 사회불안으로 가는

경로에서 자의식의 매개 효과를 확인한 것에

서 의의를 가진다. 둘째, 내 자기애와 자

의식, 사회불안의 계에서 조 변인으로 자

기자비의 역할을 밝혔다는 에서 의의를 가

진다. 그동안 내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연

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며, 내 자기애가 사

회불안으로 가는 경로에서 향을 미치는 매

개 변인들도 다양하게 연구되었다. 그러나 내

자기애와 자의식의 계에 한 연구,

자의식과 사회불안, 그리고 이러한 경로에서

각각을 조 할 수 있는 변인에 한 연구는

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에서 본 연구의 결

과는 비록 내 자기애 성향으로 인해 자의

식이 높아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내담자라 할

지라도 자기자비를 증진시키는 상담 개입을

한다면 사회불안 수 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

것을 시사하 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한

결과를 토 로 하여, 실제 상담 장에서의

한 개입을 통해 내 자기애 성향이 높

은 내담자가 사회불안을 경험할 때 보다 도움

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.

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후속 연구

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. 첫째, 본 연구에

서 내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계를 자의

식이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, 그 효과

크기가 9%로 비교 작게 나타났다. 이는 내

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계에서 자의식보

다 좀 더 향을 많이 미치는 다른 변인들이

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, 앞으로 그러

한 변인들을 지속 으로 찾는 것이 후속 연구

에서 필요할 것으로 본다. 한 자기자비가

내 자기애와 자의식의 계를 조 하여

사회불안에 향을 다는 결과를 확인하 지

만,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의식의 매개효

과 크기가 작기 때문에 내 자기애와 사회

불안의 경로에서 좀 더 향을 많이 미치는

매개 변인을 찾고, 그것을 조 할 수 있는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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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요인을 추가 으로 확인하는 연구들이 필요

하다고 여겨진다. 이러한 지속 인 추후 연구

가 이루어진다면, 실제 상담 장면에서 사회불

안을 경험하는 여러 특성의 내담자들에게 좀

더 다양한 용을 통해 효과 인 상담 개입이

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. 둘째, 최근에 자기자

비 증진을 한 상담 개입이 실질 으로 이루

어진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(김유진, 장문선,

2016; 박세란, 이훈진, 2015; 백소 , 2016; 유

병 , 2015; Gilbert & Proctor, 2006; Gilbert,

2010; Neff, 2003b; Neff & Vonk, 2009; Neff &

Germer, 2013), 아직까지는 다양한 방법의 자기

자비 증진 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. 따라

서 추후 연구를 통해 자기자비를 높이기 한

실제 인 상담 개입을 추가 으로 확인하고

밝 낸다면, 자기자비를 좀 더 효과 으로 상

담 장면에서 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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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-narcissism and Social-anxiety:

Mediating Effect of Self-consciousness

Moderated by Self-compassion

Seungryung Yoo Eunha Kim

Hyupsung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Dankook University

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of self-compassion in the relations of covert-narcissism,

self-consciousness and social-anxiety. A total of 349 adults ages 20-39 completed the Covert-Narcissism

Scale, Self-Consciousness Scale, Self-Compassion Scale,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. The main

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: First, self-consciousnes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

covert-narcissism and social-anxiety. Second, self-compass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ed

mediation effect on the path from covert-narcissism and self-consciousness to social-anxiety. The

implications,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 for research based on the above findings are discussed.

Key words : Self-compassion, Social-anxiety, Covert-narcissism, Self-consciousness


